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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

어 한다. 따라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형, 언니, 

누나 그리고 동생은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 간의 크고 작은 다툼이나 경쟁은 지극히 정상

적인 현상이다. 마냥 평화롭기만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아이들 간의 역할이나 갈등의 원인을 알면 사소한 다툼

이나 경쟁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

▣ 형제 

같은 성별이라 성향이 비슷해 좋은 놀이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힘에 대한 욕구가 강해 서로에게 갈등이 있을 

때 힘 겨루기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대개 형은 동생을 지

배하려 하고 동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반면 동생은 닮고 싶어 하는 마음과 이기고 싶어 

하는 심리를 동시에 지닌다.

▣ 자매 

남자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몸싸움은 덜하지만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많다, 질투나 시샘이 강해 옷, 머리

핀, 장난감 등으로 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나친 경쟁을 하기

도 한다.

▣ 남매 

성별이 다른 경우 큰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

라 성향이 조금씩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여자아이가 남

자아이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좀 더 민감한 편이라 여동

생이 오빠를 말로 이기려 들 수 있다. 

반대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오빠가 여동생에게, 남동

생이 누나에게 신체적 우월함을 뽐내며 제압하려 들기

도 한다.

■ 싸우는 아이들의 훈육 원칙

1. 폭력은 절대 금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야단

을 칠 때는“너도 얼마나 아픈지 맞아봐!”라는 식은 곤

란하다. 상대방 때문에 나도 맞았다고 분풀이를 할 수 

있다.

2. 위계질서 알리기 

터울이 적거나 부모가 어리다고 응석을 잘 받아주는 

동생은 형이나 누나, 언니의 권위에 도전하기 쉽다. 첫

째 아이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열에 따라 대우를 분명히 

구분한다.

3. 상대방과 비교 금지 

아이들은 시샘이 많기 때문에 한 아이만 칭찬하거나 

야단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두 

아이를 비교하는 대신 각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준다.

4. 잠깐 기다리기 

아이들의 다툼에 매번 부모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 지

나치게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대화로 풀 수 있

게 지켜보며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다툰 후에는 

급하게 화해를 강요하기보다 서로의 감정을 식힐 시간

을 준 뒤 사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이들 싸움에 대처하는 방법


